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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교체 없이 미생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대하 생산. 서해안 방류 성공 
- 토종 대하 150만 마리 화성, 시흥에 방류. 국내 최초 ‘BFT 친환경 방식’ 적용

○ 토종 대하 종자 150만 마리 화성 궁평항·시흥 오이도 연안 시험 방류

 - 물 교체 없이 미생물로 키우는 바이오플락(BFT기술 국내 최초 적용)

 - 부화부터 방류크기까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 생산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물을 교체하지 않고 미생물을 활용하는 친

환경 양식 방식으로 토종 대하 종자 150마리를 키운 후 서해안 방류까지 

성공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서해안 대하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토종 대하 종자 150만 마리를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화

성 궁평항과 시흥 오이도 연안에 시험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류 대하는 부화 직후부터 방류 크기(약 1.2cm)까지 전 과정을 친환

경 ‘바이오플락(BFT)’ 방식으로 키운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플락 방식으로 

대하 종자를 대량 생산해 방류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

기존 양식 방식은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는 ‘지수식’과, 물을 계속 흘려보

내는 ‘유수식’이 주로 사용된다. 지수식은 수질 관리가 어려워 사료 찌꺼기

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쌓이면 폐사 위험이 크고, 유수식은 많은 양의 물

이 필요해 관리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BFT 방식은 물을 교체하지 않고 미생물을 활용해 수중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사료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즉시 처리해 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법이다.

BFT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료 공급 간격이 기존 3~4시간에서 5~6시간으로 

늘어나 관리 부담이 줄고, 생존율과 성장 속도가 개선돼 밀집 사육 환경에

서도 건강한 종자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된 대하는 약 10월경 

15~20cm 크기로 성장해 어업 현장에서 포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에 방류한 대하가 가을철 어업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